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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사추세츠 주민은 알아둬야 할 논란의 MBTA 커뮤니티법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논

란이 많은 매사추세츠의 신규 건축법, MBTA

커뮤니티법의 채택 마감이 올해 말로 다가왔다

. 이에 따라 한인들이 거주하는 타운들에서 이

미 논란을 거쳤거나 곧 한바탕 논란에 휩싸일

수도 있는 상황이다. 

2021년 제정된 MBTA커뮤니티법(MBTA

Communities Act)은 대중교통인 T가 운행되

는 타운에 밀집된 다가구 건물 건축을 허용토

록 의무화하는 법이다. 이 법은 극도로 까다로

운 조닝코드(Zoing Code, 용도지역 변경 및 건

축규제)로 인해 그레이터 보스턴 지역의 작은

타운이나 교외지역에 발생하고 있는 주택공급

난을 해소하고자 제정되었다. 법이 시행되면

수많은 동부지역 타운에서 특별 조닝코드 허가

없이 신규 아파트 또는 콘돔미니엄 빌딩 건축

이 가능해지게 된다. 

매사추세츠 동부 지역 130여개 타운은 새로

운 주법에 따라 올해 말까지 신규 조닝코드를

통과시켜야 한다. 일반 주민들은 조닝코드의

복잡성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이 법은 큰 혼

동을 가져다 주고 있다. 

이 법과 관련해 많은 논란도 야기되고 있다.

주택건축은 그야말로 민감한 이슈다. 특히 각

개인집 근처에 대형 아파트가 건축될 때 더욱

그렇다. 현재 밀튼은 이 법을 두고 법정소송을

벌이고 있으며 일부 타운들도 소송제기에 무게

를 두고 있다. ▶▶12면으로 계속

May 3 2024

말 많은 신규건축규제법, 동부 매사추세츠 타운미팅 휩쓸 듯
주택난 완화위해 고층 빌딩 허용하자는 주정부의 의도 오해

고질적인 주택난 해소를 위해 주의회가 2021년 통과시키고 주정부가 적극 추진 중인 조닝코드 변경법으로 인해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주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역세권 고밀도 고층 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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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949.1766

다문화 가정 위한 국제선 만찬, 감동의 물결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2024

년 국제결혼선교회 모금만찬이 웨스터퍼드

에 위치한 프랭코 아메리칸 클럽에서 5월 4

일 개최됐다. 국제선은 다문화 가정들이 미

국 사회에서 겪는 애환을 나누고 2세 성장을

돕기 위해 만든 단체로, 28년째 매년 봄 모금

만찬을 개최하며 한인 사회의 주요 행사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만찬을 통해 모은 기금은 세인트루이스

소재 쉘터인 평화의 집 건축과 국제선 2세들

지원에 사용된다. 한인 2세들은 미국 사회에

서 자라나는 데 어려움을 겪지만, 국제선 자

녀들은 때로 더 많은 정체성 혼란을 겪기에

단체의 지원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만찬은 한인 2세 황규령씨의 사회로 진행

됐다. 다문화 선교회 김동섭 목사의 개회 기

도, 데이비드 리 목사의 한미 국가 제창, 김

월시 전국 국제선 회장과 하민선 보스톤 지

부 회장의 인사가 이어졌으며, 장영수 한인

회장도 축사를 통해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

했다. 

떠들석했던 국제결혼선교회 모금만찬장

이 갑자기 조용해졌다. 국제선 가족 2세들이

자신만의 사연을 이야기하는 순서였다. 김

월시 국제선 회장의 아들 하트만(31)의 이야

기에 집중하던 참석자들은 눈시울이 붉어졌

다. 

필립 하트만(Philip Hartman, 한국명 김

규열)은 현재 냉난방 회사에서 일하며, 약혼

녀와 사이에 2살이 된 딸을 두고 있고 9월에

둘째 딸이 태어날 예정이다. 안정적으로 보

이는 그의 삶은 순탄하지 않았다. 

그가 중학생이었을 때 알코올릭이자 도박

중독이었던 아버지는 집을 떠났다. 엄마, 이

복누나와 생활하던 그는 풍족하지 못했고

영어에 익숙하지 못했던 엄마 등의 환경에

자신이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다. 늘 곁에서

돌보는 엄마의 사랑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

다. 가정보다는 친구들과 어울리다 잘못된

판단으로 감옥생활을 하게 됐다. 

감옥에 있을 때 다문화 선교회 김동섭 목

사와 한 여성 교우가 5년 내내 그를 찾았고,

엄마는 기도를 권했다. 결국 그는 술과 담배

를 끊었고, 아버지도 술과 담배를 끊었다. 그

리고 가정과 직장도 생겼다. 그는 이제 엄마

와 자신이 한인 2세인 것이 자랑스럽다.

국제선은 그동안 한국사회와 미국사회의

다리를 놓는 역할도 해왔다. 2세인 린다 챔

피언은 현재 시민협회장으로 활동 중이다.

이날 저녁은 한식 뷔페로 마련됐다. 참석자

들은 식사와 음료를 마시고 흥겨운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시간을 가졌다. 

참가자들을 울린 국제선 회장의 아들 필립 하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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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튼 등록학생수 감소로 다른 학군에 문호 개방 고려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뉴튼 학교위원회가 초등학

교 학생 수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근 학군 학생들의 등록을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정부의 스쿨초이스 프

로그램 참여 여부를 표결할 예정이

다. 

뉴튼 공립학교는 표결에 따라 첫

해 약 70명의 학생들을 스쿨초이스

프로그램을 통해 받아들일 계획이

다. 학군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276,000의 보조금을 받고 동시에

교실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다는

계산이다.

주정부의 스쿨초이스 프로그램

은 학군 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매년 주 내 각 학군

은 이 프로그램을 선택하거나 거부

할 수 있다. 뉴튼은 지금까지 이 프

로그램을 거부해왔다. 

그러나, 지난 5년 동안 1,100명의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뉴튼 교육감

애나 놀린은 15개 초등학교에 이 프

로그램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놀

린 교육감은 이 프로그램이 새로운

교실 신축을 요구하지 않으며, 작

은 규모로 시도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제안하며 채택으로 인한

장단점을 제시했다.

이 제안으로 뉴튼은 몇 달간 논

란을 빚고 있다. 가장 불분명한 점

은 학생 유입으로 인한 수익이 중

증 장애 학생이나 영어를 못하는

학생들 유입으로 인한 추가 비용을

상쇄할 수 있는지 여부다. 뉴튼의

공청회에서 발언한 네 명의 주민들

은 모두 반대했다. 

학교위원회는 현재 교육감의 제

안을 검토 중이며, 6일에 표결에 부

칠 예정이지만 아직 어느 쪽을 선

택할지 확실치 않다. 학교위원회에

포함된 뉴튼 시장 루새인 풀러는

스쿨초이스 프로그램에 깊은 우려

를 표하며 이 제안에 거부 의사를

표명했다.

스쿨초이스 프로그램은 이미 30

년간 운영되어 오면서 학생을 받는

학군은 학생당 일정 보조금을 받고

, 잃는 학군은 그만큼의 보조금이

줄어들어 승자와 패자를 만드는 논

란을 일으켜 왔다.

주정부는 당초 이 프로그램을 학

군 간의 치열한 경쟁을 유발하여

학생들의 성적 향상을 유도하는 방

법으로 고안했다. 스쿨초이스를 통

해 학생을 받는 학군은 일반 학생

당 최대 $5,000, 특수교육 학생은 장

애 정도에 따라 더 많은 금액을 받

으며, 가상 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

인 학생이 최대인 $9,597을 받는다.

학생들을 잃는 학군들은 학생 수

만큼 주정부 보조를 잃지만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이를 재신청

해 받을 수 있다. 주의 300학군은 스

쿨초이스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있

으며 약 17,500명의 학생들이 이 프

로그램을 통해 학군을 변경하고 있

다. 이로 인해 바뀌는 주정부 보조

는 약 1억 3천만 달러에 달한다.

대부분의 노스쇼어 및 케이프코

드 지역은 이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있으며 매사추세츠 중서부 학군들

도 이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등록 학생의 수

가 많거나 신규 교사를 건축 중인

경우 및 학군 간 고도의 경쟁 구도

에 동의하지 않는 학군들은 대부분

이 프로그램을 거절하고 있다.

따라서 소위 상위 학군 중 하나

인 뉴튼의 스쿨초이스 프로그램 선

택은 큰 변화의 단초가 될 수 있다.

매사추세츠 교육감 연합의 토마스

스캇 총무이사는 이번 뉴튼의 결정

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고 내

다봤으며, 이웃 학군들에게 이 프

로그램을 재고하도록 기회를 줄 수

있다고 밝혔다. 마치  “마치 댐의

수문을 여는 것일 수 있다”는 것

이다. 

또한, 낮은 학력 평가 점수로 질

좋은 교육을 시킬 수 없는 도심 공

립학교의 수백 명의 학생들에게 뉴

튼과 같은 높은 성과를 내는 학군

은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

회를 제공한다. 뉴튼은 인접한 보

스턴, 워터타운, 월댐 등에서 학생

들이 유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일례로 보스톤은 지난해 325 학

생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떠나 총 3

백40만달러의 보조금을 잃었다. 브

락턴의 경우 303명의 이탈로 1백 80

만달러를, 홀리요크는 421 학생의

학교변경으로 3백만달러를 잃었다

.

반면 허드슨, 레녹스, 노튼, 락포

트 그리고 브리지워터 등과 같은

학생들을 받고 있는 학군들은 1백

만달러 이상을 학비로 보조받고 있

다. 

스쿨초이스 프로그램은 인종(주

로 흑백)간의 분리문제를 해결키

위한 멧코(Metco)와 별도로 운영

된다. 멧코는 보스톤의 학생들에게

뉴튼 등 교외의 학교에 다닐 수 있

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hsb@bostonkorea.com

뉴튼 학교위원회 초등학교 학생 보충위해 문호개방 여부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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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예술협회 미술 전시 참가 작가 공모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보스턴 한

미예술협회는 올해 가을에 열리는 미술 전시회

를 위해 공개 모집을 진행한다. 올해에는 2인 또

는 3인의 작가로 구성된 소규모 그룹전이 열릴

예정이다. 뉴잉글랜드 지역에 한국계 작가들이

참여할 수 있으며 작품의 종류, 소재, 크기 등에

관한 제한은 없다.

먼저 오는 6월 30일까지 전시 의도를 이메일

로 제출한 뒤 8월 31일까지 각 작가의 작품 이미

지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9월 말에 작가 그

룹이 선정된다. 전시는 11월 9일부터 24일까지

2주 동안 렉싱턴 아트 앤 크래프트 소사이어티

(LexArt, 13 Waltham St. Lexington, MA)에

서 열린다. 

예술협회는 지난 10년 동안 연례 미술 전시

회를 통해 지역 문화에 다양성을 더해왔다. 그

동안 인근의 많은 한인 작가들이 이를 통해 작

품을 공개하고 커뮤니티를 형성하여 활동했으

며, 지난 해에는 한지로 작업하는 이종국 작가

의 초대전이 있었다. 올해는 처음으로 공개 모

집을 시도하여 소규모 그룹전을 진행하는데,

새로운 작가들과 젊은 작가들의 많은 관심을

바라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예술협회의 웹사

이트(www.kcsboston.org)에서 볼 수 있다.

베벌리 소재 DW USTC 도장, 한국 방문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메사추

세츠주 베벌리, 린, 미들턴에 위치한 DW

US 태권도센터(관장 김도운) 수련생과 학

부모 총 37명이 봄방학 기간을 이용해 태권

도의 본고장 한국을 방문했다.

방문단은 김도운 관장과 한근희 사범의

인솔하에 4월 12일부터 20일까지 9일간 대

한민국의 문화와 태권도의 역사 및 정신

그리고 대한민국 태권도의 위상을 보고 배

우는 시간을 가졌다. 전북 무주 태권도원

에서 태권도의 역사를 배우고 태권도 관련

체험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천년 고도 경주

의 불국사를 답사했다. 특히 석굴암 암벽

조각에 새겨진 태권도 동작을 통해 태권도

의 역사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됐다. 

이외에도 부산을 방문해 해운대와 태종

대, 국제시장을 둘러봤고, 용인의 민속촌,

수원 화성행궁도 찾았다. 수원의 남창도장

에서는 그랜드마스터 강신철 관장으로부

터 태권도의 도에 관해 가르침을 받고 강

유진 수석 사범에게 품새에 관해 지도받았

다. 

수도 서울에서는 국기원과 청와대, 경복

궁, 그리고 남산타워 등을 방문했다. 수련

생들과 학부모들은 국기원 태권도 시범단

의 화려한 시범에 박수와 환호를 보냈다. 

국기원 전갑길 이사장은 "한국과 국기원

을 방문한 관장과 사범들을 환영하고 태권

도 역사와 정신을 되새기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한국의 문화와 전통을 느끼고 체

험할 수 있는 자연경관과 관광명소를 돌아

보시고 아름다운 추억의 시간이 되시길 바

란다"고 전했다. 

태권도 위상과 한국 고유문화 느껴

국기원 시범단 관람을 마치고 단체사진(사진_미국 DW USTC 도장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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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제 76주년 제주43희생자 미주 추념회

가 4월 27일 보스톤한인교회에서 한

인들, 제주43유족 100여 명이 모인 가

운데 성공리에 개최됐다. 이번 행사

는 2022년 하버드 대학, 2023년 텁스

대학에 이어 미국에서 세 번째로 갖

는 추념회로 학술적이었던 추념식

에서 제주43희생자 추념비 건립을

목표로 한 것으로 전환했다. 

양수연 재미 43기념사업회 유족회

장은 추모사에서 "제주43은 세계 냉

전의 시작을 알린 사건이며 제2차 대

전 이후 아시아에서 발생한 최초의

대량 학살 사건이다. 오늘 추념식은

제주 4-3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는

자리일 뿐만 아니라, 미국을 사랑하

고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제주

43 사건이라는 렌즈를 통해 미국에

대해 43당시의 대외정책에 대해 질

문을 제기해야 한다"고 말하며 제주

43을 배우고 행동할 것을 촉구했다.

7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보스톤

한인교회 담임 이영길 목사는 "유신

정권 때 군사 독재에 저항하며 학생

회를 이끌었지만, 당시 제주43에 대

해서 들어본 적이 없었다. 나중에 제

주 43을 알게 되면서 내가 얼마나 속

아 살았는지 느꼈다. 그런 의미에서

나도 제주43의 희생자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 목사는 또 "교회는 한번

도 제주43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

다."며 제주43의 비극에 대해서 알 권

리를 박탈 당한 사람들 모두가 간접

적 피해자라는 견해를 밝혔다. 

미국 내 대표적인 한반도 전문가

이자 보수학자로 알려진 이성윤 우

드로 윌슨센터 선임 연구원은 특별

강연에서 "제주43 발발 당시 사실상

작전통제권을 쥐고 있던 미국은 1948

년 10월부터 6개월간 집중적인 살육

과 고문을 외면했다"며 미국의 책임

을 거론했다. 

이 교수는 이승만 대통령 영웅화

움직임에도 반론을 제기했다. "이승

만을 영웅시하는 사람들은 이승만

의 범죄를 불가피한 것이라" 면죄부

를 준다고 지적했다. 이승만의 한미

방위조약은 성과이나 학생봉기로

인한 하야는 민주주의 실패라고 공

과를 분명해 했다. 또한 이 연구원은

바이든의 제주4‧3평화공원 참배와

미의회의 4.3 피해자 교육펀드 설립

을 제안키도 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미 고교생 대상

제주43에세이 콘테스트가 실시됐고

미국 고등학교 역사 교사들이 홍보

에 힘을 보탰다. 세인트 존스베리 아

카데미 10학년 권연우 학생이 대표

연사로 제주 43 희생자들의 고통이

이스라엘, 가자 등 세계 곳곳에서 다

시 반복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악순

환을 끊기 위해서라도 미국 학생들

이 제주43을 공부하고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행사에서 미 동부 최대 한국

학교인 뉴잉글랜드 한국학교의 남

일 교장이 제주43인권상을 수상했으

며 지난해 조직된 시민참여예술단 '

동백의 향기'의 단장으로 이혜정 씨

가 임명장을 받았다.

한국에서도 관련 인사들이 추념

사를 보내왔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

김창근 회장, 재일본 제주4.3유족회

오광현 회장, 제주특별자치도 오영

훈 도지사, 제주43평화재단 김종민

이사장 등이 제주43희생 영령들을

위로하고 재미 제주43기념사업회·

유족회를 격려하는 추념사를 발표

했다.

한편, 이번 행사는 학생들의 감수

성에 맞는 어린이를 위한 인권 교육,

동백꽃 비누 만들기 등 제주43교육

프로그램이 실시되어 호응을 얻었

다. 또한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김민

희 미술 교사의 지도로 동백꽃 그리

기 대회 전시와 함께 시상식도 열렸

다. 

추모 공연에서 트럼펫터 라이언

오코넬 뉴잉글랜드 음악원 교수가

양수연 회장과 함께 "Over the

Rainbow"을 연주했고 피날레는 동

백꽃을 든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합

창단(지도: 이현정)이 평화를 기원

하며 '아리랑'을 합창하여 큰 박수를

받았다. 

재미 제주43기념사업회·유족회

및 월든 코리아는 미연방정부 비영

리단체이며 제주43유족이 아니어도

회원으로 무료 가입할 수 있다. 홈페

이지: 43jeju.com (한글), waldenko-

rea.org(영 문 ) 문 의 :

info@waldenkorea.org

bostonkorean@hotmail.com

미국에서 세 번째로 열린 제 76주년 제주43희생자 추념회 성료 
이영길 목사, "제주43을 몰랐던 모두가 간접적 희생자" 
양수연 유족회장, "미국을 사랑하는 우리가 미국에 문제 제기해야"
이성윤 윌슨센터 연구원 "이승만 영웅화는 그의 범죄 묵인하는 일"

동백꽃 전시와 함께 제주43학습 프로그램이 학생들에게 실시되었다

입장하는 뉴잉글랜드한국학교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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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영업중)

주정부 재생에너지 전환지원, 초 저금리
대출 프로그램 발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태양광 패널 설치를 고민하

거나, 비싼 오일 보일러를 히트펌프

난방으로 바꾸길 원하는 경우, 주정

부가 제공하는 저리의 홈론 프로그

램을 이용해 큰 부담 없이 설치할 수

있다. 

매사추세츠 커뮤니티 클라이밋

뱅 크 (Massachusetts Community

Climate Bank, MCCB)는 29일 2천

만 달러 규모의 에너지 세이버 홈 론

프 로 그 램 (Energy Saver Home

Loan Program)을 발표했다. 이 프

로그램은 중저소득층 가정의 재생

에너지 대체 시 최대 10만 달러까지

저리로 대출해준다.

태양광 패널 설치를 고민하거나

비싼 오일 보일러를 히트펌프 난방

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 주정부

가 제공하는 저리의 홈론 프로그램

을 통해 부담 없이 설치할 수 있다. 

매사추세츠 커뮤니티 클라이밋

뱅 크 (Massachusetts Community

Climate Bank, MCCB)는 29일 2천

만 달러 규모의 에너지세이버홈론

프로그램((Energy Saver Home

Loan Program)을 발표했다. 이 프

로그램은 중저소득층 가정이 재생

에너지로 전환할 때 최대 10만 달러

까지 저리로 대출해준다.

솔라패널, 히트펌프, 전기차 충전

시설, 전기 오븐 등 대부분의 가정용

에너지 프로젝트에 신청 가능하다.

그린뱅크는 대출뿐만 아니라 설치

시 받을 수 있는 클린 에너지 리베이

트, 세금 크레딧 등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신청 가능한 집 소유주의 소득은

중위소득의 135% 이하로, 지역에 따

라 소득 한도가 다르다. 예를 들어,

보스턴 인근 지역은 연 가구소득

$190,775 이하, 버크셔 지역은 연 가

구소득 $124,875 이하여야 한다. 대출

기간은 20년이며, 이자율은 소득 수

준에 따라 0.5%에서 2% 사이다.

예를 들어 태양광 패널 설치 비용

이 3만 달러이고 이자율이 2%인 경

우, 월 상환금은 $151.77이며, 20년간

총 이자는 $6,423.60이다. 태양광 패

널 설치로 월 전기요금에서 약 150달

러를 절약하며, 전체 비용의 30%에

해당하는 세금 크레딧을 고려하면

혜택이 더 클 수 있다.

주정부는 향후 2년 동안 1,000가정

에 이 대출을 제공할 계획이며, 신청

은 www.massclimatebank.com에서

할 수 있다. MCCB는 2023년 6월에

설립된 미국 내 첫 그린뱅크로, 중저

소득층 가정의 클린 재생에너지 전

환을 지원하고, 화석 연료 사용으로

인한 높은 냉난방 비용의 부담을 줄

이기 위해 투자를 가속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hsb@bosto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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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뱅크, MCCB 에너지세이버홈론 프로그램 시작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

벽 기자 = 크레딧 정보 탈취장치

인 크레딧 스키머가 매사추세츠

주내 9개의 로치브로스 슈퍼마

켓에서 지난주 발견됐다. 로치브

로스는 6개월 전에도 다른 지역

에서 크레딧 스키머가 발견된 바

있다. 

이번에는 동부지역 슈퍼마켓

이 주요 대상이 됐으며, 웰슬리,

워터타운, 브리지워터, 웨스트우

드, 내틱, 다운타운 크로싱, 서드

베리, 니댐 등에서 24일에 발견

됐고, 25일에는 웨스트락스베리

슈퍼마켓에서도 발견됐다.

로치브로스에 따르면 현재까

지 크레딧 정보를 탈취당한 피해

자는 알려지지 않았다. 스키머는

ATM, 주유소 펌프, 체크아웃 카

운터의 크레딧카드 슬롯 위에 설

치되어 있었다. 이 장치는 마그

네틱 스트립을 통해 정보를 캐내

어 가짜 크레딧카드를 만들고 사

용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돈을

훔친다.

최초의 스키머 장치는 웰슬리

로치브로스에서 발견됐다. 이후

전 지점이 경보를 전달했으며,

곧이어 브리지워터에서 오후 1

시 20분에 발견됐다. 감시카메라

분석 결과 이 장치는 약 발견 3분

전에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빠른 경보 덕분에 여러 장소에서

같은 날에 이 장치를 찾아낼 수

있었다.

지난 12월에는 5개의 로치브

로스와 10개의 빅와이 슈퍼마켓

에서 스키머가 발견됐다. 또한,

11월에는 뉴햄프셔 콩코드의 월

마트와 마켓 바스킷, 매사추세츠

의 해버힐, 레딩, 서머빌 마켓 바

스킷에서도 발견됐다. 최근에는

주유소에서도 발견되는 사례가

있었다. 

크레딧 스키머, 또 9개의 로치브로
스에서 발견 

10

지난해 12월 매사추세츠 서부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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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타운 주민들은 주정부가 타

운과 주민들의 권한을 빼앗고 있다

고 반발한다. 그러나 논란의 중심인

이 법의 실체와 관련 정확히 이해하

지 못해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

적이다. 

이 법안은 어떤 법안인가?

MBTA 커뮤니티법은 찰리 베이

커 주지사가 2021년에 서명한 법으

로, 광범위한 경제개발 법안의 일부

였다. 

이 법안은 동부에 위치한 177개

커뮤니티에서 새로운 용도지역 변

경 규정을 통해, 해당 타운들이 적어

도 한 지구에서 특별허가 없이 대형

아파트나 콘도를 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 지구는 대중교통 역에

서 0.5마일 이내에 위치해야 하며,

에이커당 15채, 약 5-6층 높이의 고

층 콘도나 타운하우스를 건축할 수

있다. 

각 타운은 조닝코드를 적용할 지

역과 건축 형태를 자율적으로 결정

할 수 있으며, 고층빌딩을 건축할 경

우 소규모 지역을, 저층의 타운하우

스와 콘도를 건축할 경우 상대적으

로 넓은 지역을 선택할 수 있다.

시행세칙은 무엇이며 어떻게 만들

어졌나?

법안 자체는 간단하고 짧아 주정

부 주택국이 2022년 8월 시행세칙

(guideline)을 마련했다. 가장 중요

한 가이드라인은 각 타운과 시가 반

드시 충족해야 하는 '건물당 가구 수

(unit capacity)'다. 주택국은 타운

들을 4가지 범주로 분류하여 법에

따른 의무 수준을 설정했다.

첫째, '고속교통(rapid transit)' 커

뮤니티다. 레드, 오렌지, 그린, 블루

라인의 전철이 운행하는 12개 타운

과 시를 말하며 가장 큰 의무를 진다

. 이 커뮤니티들은 용도지역을 변경

하여 주택을 25% 늘려야 한다. 예를

들어, 총 7,500가구의 주택이 있는 타

운은 추가로 1,875가구의 건축을 허

용해야 한다. 이 12개 타운은 조닝코

드 변경을 2023년 12월까지 완료해

야 했다.

다른 범주의 타운은 커뮤터레일

이 운행되는 타운(71), 인접 타운

(59), 인접 소규모 타운(35)으로 구

성되며, 의무가 적게 부과된다. 커뮤

터레일이 운행하는 타운은 현재 주

택 수의 15%를 추가로 허용하는 용

도지역 변경을 해야 한다. 인접 타운

과 인접 소규모 타운은 각각 10%와

5%의 추가 주택을 허용해야 한다.

이 범주의 타운들은 올해 말까지 조

닝코드 변경을 완료해야 하며, 이미

올 봄에 변경을 했거나 올 가을 타운

미팅을 통해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법은 해당 타운들에게 모든 주

택을 의무적으로 건축하게 하는가?

MBTA 커뮤니티들은 새로운 조

닝코드를 채택하도록 하고 있으나,

주택 건축은 시장 상황에 달려있다.

이 부분이 문제를 복잡하게 만든다. 

주정부가 의무화한 신규 건물당

가구수(Unit Capacity)는 해당 타

운이나 시에 대지가 완전히 비어 있

을 때 건설될 것으로 예상되는 건물

당 가구수를 계산한 것이다. 매사추

세츠의 도시 및 교외 지역에서 빈 대

지를 찾는 것은 극히 드물다. 많은

타운들은 가장 개발된 지역인 타운

도심을 새로운 조닝의 대상으로 하

고 있다. 사실상 건축이 어려운 이유

다. 

주정부가 뉴튼에 8,330가구를 건

축할 수 있는 조닝코드를 제정했을

때, 이론적으로는 모든 건축물이 재

건축을 통해 최대한의 밀집도와 고

층빌딩으로 건축될 수 있다. 하지만

많은 빌딩이 이미 존재하고 소유주

가 있으며, 재건축 업자가 새로운 아

파트를 건축하려면 기존 집 소유주

들이 매각을 허용해야 한다. 그러나

매각할 소유주들이 거의 없다.

경제적 이유도 있다. 금리와 건축

비용은 이미 신규주택건축을 늦추

고 있다. 만약 뉴튼과 브루클라인이

그랬던 것처럼 2층짜리 건물을 부수

고 3층 건물을 짓도록 용도지역을

변경한다면 건축업자들에게는 거

의 돈이 되지 않는다. 3층 건물을 짓

기 위해 2층 건물을 사서 이를 허물

고 재건축하려는 경우는 드물다.

핵심적으로 MBTA 커뮤니티법

은 조닝코드 변경이며 의무적인 주

택 건축법이 아니다. 이 같은 규정

변경은 신규 건축을 불러 일으킬 수

있지만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

된다. 

MBTA가 이번

매사추세츠 주민은 반드시 알아야 할 논란의 MBTA커뮤니티법
▶▶1면에 이어서

5

▶▶13면으로 계속

MBTA 커뮤니티법 시행세칙에서 구분하고 있는 타운의 범주를 나타낸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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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연관이 있나?

비록 이름은 MBTA이지만, 이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 MBTA 커

뮤니티 법은 대중교통이 운행하는

역이 있는 타운이나 그 인근 타운에

적용된다. 이 법의 주된 목적은 대

중교통 역 주변에 더 많은 주택을

건축하고, 대중교통 이용과 도보를

장려하는 것이다. 이 법에 의해 유

발되는 밀집은 주로 전철역 주변에

서 이뤄질 것이며, 주민들이 지키고

싶어하는 단독가구로 구성된 지역

에서는 거의 밀집 현상이 형성되지

않을 것이다.

이 법은 누가 제정한 것인가?

MBTA 커뮤니티 법안이 3,000 페

이지에 달하는 경제개발 법안에 포

함되기 전, 일부 의원들은 약 10여

년간 대중교통 지향적인 건축법을

주창해왔다. 찰리 베이커 전 주지사

는 거부권을 행사하라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에 서명했으며, 그

의 행정부가 현재의 커뮤니티 법의

시행세칙을 마련했다. 모라 힐리 현

주지사는 이 법안을 이어받아 적극

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밀튼에서는 무슨일이 벌어진것인

가? 

매타팬 전철이 밀튼의 북쪽 끝까

지 운행되기 때문에 밀튼은 대중교

통이 통과하는 커뮤니티에 속해 있

으며, 새로운 조닝 규정을 2023년 말

까지 통과시켜야 했다. 그러나 반대

론자들은 타운 전체 투표를 제안하

고, 타운 투표에서 이를 부결시켰다

. 이로 인해 밀튼은 법안을 따르지

않는 첫 커뮤니티가 되었다.

안드레아 캠벨 법무장관은 몇 주

후 밀튼을 소송했고, 현재 이 사건

은 올 가을 주 최고법원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밀튼은 주법의 세부 지침

이 법적으로 시행이 불가능하며 타

운에 너무 많은 부담을 지우고 있다

고 주장했다. 특히 밀튼은 타운이

고속대중교통 통행 지역(rapid

transit) 범주에 들어간 것에 동의하

지 않았으며, 이들은 트롤리가 너무

느리고 이용 승객들도 적다고 주장

하고 있다. 주정부는 밀튼의 범주를

다시 재지정해달라는 요청을 여러

차례 거부했다.

주정부는 조닝에 대한 법적권한이

있는가?

이 질문은 MBTA 커뮤니티 법안

의 논쟁의 핵심이며, 올해 말 주 최

고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

다. 밀튼의 변호사는 타운이 헌법

수정안 홈룰(Home Rule)에 따라

자체 조례를 제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주 법

무장관이 지방 정부에 특정한 조닝

관련 법안을 강제로 채택하도록 요

구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도 주장한

다.

반면, 캠벨 법무장관은 MBTA

커뮤니티 법안이 주 법에 속하기 때

문에 각 타운은 의무적으로 이를 따

라야 한다고 강조한다. 전문가들은

조닝 관련 권한이 궁극적으로 주 정

부에 있다고 보며, 지자체는 주가

설정한 법적 틀 안에서 운영되고,

기존의 조닝 관련 주 법은 이미 지

방 정부의 권한을 넘어서는 규제를

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주 최고법원은 지자체가 MBTA

커뮤니티 법과 관련된 세부 지침을

따라야 할지, 그리고 그 범위는 어

디까지인지를 판단하게 될 것이다.

이 판결은 지자체의 조닝 규정과 주

정부의 주택 위기 대응을 위한 광범

위한 노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

이다.

MBTA커뮤니티법안이 타운에 미

치는 좋은 점 

훨씬 많은 주택을 건축할 수 있다

. 또한 단독주택보다 훨씬 저렴한

주택을 만들어 주민들이 늘어날 수

있고 규모를 줄이고자 하는 가정에

는 더 많은 선택사항을 줄 수 있다.

거주하는 주민들도 도심 센터의 각

종 편의시설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

다. 

새로운 조닝 규정으로 훨씬 많은

주택을 건축할 수 있게 되며, 이는

단독주택에 비해 저렴한 주택 옵션

을 제공해 주민 수를 늘릴 수 있다.

또한, 규모를 줄이고자 하는 가정에

게 다양한 선택사항을 제공한다. 거

주민들은 도심 센터의 다양한 편의

시설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이

러한 변화는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 지역사회의 접근성을 향상시키며

, 도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타운이 법안 채택을 부결하면? 

밀튼과 같은 경우에서 볼 수 있듯

이, 지역정부가 주 법을 준수하지

않을 때는 소송에 휘말릴 수 있으며

, 연방 및 주정부의 공정주택법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질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은 주정부로부터 제

공되는 그랜트 자격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매스워크의 인

프라 프로그램, 하우징 웍스의 인프

라 프로그램, 하우징 초이스 이니셔

티브, 로컬 캐피털 프로젝트 펀드

등 주정부 지원 프로그램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이는 해당 지역의

개발 및 향후 인프라 프로젝트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ditor@bostonkorea.com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MBTA는 5월 2일부터 10일

까지 9일간 레드라인의 가장 붐비는

구간인 파크스트릿부터 JFK/유매

스역까지를 전면 폐쇄한다. 

이 기간 동안 T측은 전철 노선의 8

개 서행 구간을 모두 수리할 계획이

다. 서행 구간 제거를 위한 이번 폐쇄

는 이 노선을 이용하는 승객들에게

셔틀버스 이용 등의 불편을 초래할

전망이다.

폐쇄 기간 동안 엘와이프역에서

파크스트릿까지 레드라인 북쪽 구간

은 주중 11-12분 간격으로, 주말에는

더 긴 간격으로 운행된다. JFK/유매

스역 남쪽 구간인 애쉬몬트에서 브

레인트리까지는 주중 13-15분 간격

으로 운행되며, 5월 2일부터 9일까지

는 매일 밤 8시 30분부터 전철 운행이

중단되고 셔틀버스가 대체 운행된다

.

이 폐쇄기간 동안 혼잡을 줄이기

위해 브레인트리역부터 사우스스테

이션까지 커뮤터 레일은 무료로 운

행된다. 블루바이크는 회원 가입 없

이도 5번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모바일 앱에서 MBTAREDMAY

코드를 입력하면 된다.

hsb@bostonkorea.com

레드라인 일부노선 9일간 전면폐쇄

파크스트리트역부터 JFK/유매스역까지

▶▶12면에 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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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서드베리를 포함한 25개 미

들섹스 타운에서 인도계와 아시안

들을 상대로 지난 6년간 빈집을 털어

왔던 4명의 범인들이 26일 체포됐다. 

매리언 라이언 미들섹스 지검장

은 2018년부터 43차례나 빈집을 턴

로드아일랜드 거주 아버지와 아들

로 구성된 범죄조직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워윅에 거주하는 아

버지 폴 밀러(46), 아들 조반 레몬

(29), 폴 레(30)몬 3명과 프로비던스

게 거주하는 스티븐 버두고(28) 4명

이다. 

이들은 집안에 침입시 장치를 이

용해 목표한 집과 이웃집의 감시 카

메라 시스템을 무력화시켰다고 라

이언 지검장은 말했다. 범죄조직이

사용하는 고도의 첨단장비는 카메

라와 기타 감시 장치를 기피할 수 있

도록 했으며 와이파이 차단장치를

이용해 집에 침입하는 순간 이웃집

들의 와이파이를 차단했다.

이 범죄조직은 범죄 대상의 명단

을 인도인들과 동남아시안들이 다

니는 종교사원의 회원 명단에서 입

수했으며 동시에 목표로 한 가정의

차량에 GPS추적장치를 설치해 이

들이 집을 떠났을 때 경보를 알리도

록 했다.

이들이 범행대상으로 한 대부분

이 인도인들과 아시안을 목표로 한

것은 이들의 집에 종교 및 문화로 인

해 많은 보석과 현금을 보유한 가정

이 많았기 때문이었다. 

매리언 검사장은 “단지 아시안

이라는 이유로 또한 문화적 유산 때

문에 범죄의 타깃이 된다는 것은 일

종의 트라우마로 남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집의 높은 곳에 접근할 수

있는 접이식 사다리를 이용했으며

대부분의 집에 2층 창문을 통해 집안

에 진입했다. 이들은 심지어 비밀금

고까지 털어갔다. 검사장에 따르면

일부 금고는 400파운드가 넘는 무게

임에도 2층 창문을 통해 이를 밖으로

떨어뜨렸다. 

빈집털이가 발생한 곳은 빌레카,

박스보로, 칼라일, 이스턴, 합킨턴,

링컨, 웨스턴, 서드베리, 앤도버, 벨

링햄, 박스포드, 프랭클린, 허드슨,

리틀턴, 메드웨이, 미들턴, 밀리스,

노스 애틀보로, 노웰, 펨브로크, 시콩

크, 사우스보로, 웬햄, 그리고 웨스트

우드였다. 

경찰은 이들의 주거지를 수색해

엄청난 양의 보석과 현금을 찾았다.

이들 보석은 상당수가 분실 신고된

보석과 일치했다고 검사장은 밝혔

다. 보석은 다이아몬드, 금팔찌, 목걸

이, 귀걸이 등이었으며 한 아이템이

최고 7만5천달러에 달했다. 

이번 범인 체포는 매사추세츠, 로

드아일랜드 그리고 커네티컷 주경

찰, 20여 타운 및 시 경찰, US 마샬서

비스 등 여러기관이 협력해 추적한

결과 이뤄졌다. 

hsb@bostonkorea.com

보스톤 교외 인도계 및 아시안 상대 빈집털이범들
드디어 체포
감시카메라 무력시키는 첨단장비와 와이파이 차단장치 사용 
종교단체 주소록 통해 범죄대상 입수해

(서울=연합뉴스) 김계환 기자

= 아침에 아이들을 깨우는 알람

이 울리지 않아 하마터면 아이들

이 밥을 못먹고 학교에 보낼 뻔

했다. 알람을 껐는지 확인했지만

알람은 작동한 상태였다. 결국 애

플이 문제였다. 

영국 BBC 방송은 1일 아이폰

의 '소리 없는 알람' 오류로 애플

에 비상이 걸렸다고 보도했다. 애

플은 일부 아이폰에서 알람 소리

가 울리지 않는 현상을 인지하고

있으며 신속한 해결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애플은 그러나 오류의 원인과

오류를 피할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해서는 아직 설명을 내놓지 않

았다.

또한 오류 발생 기종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영향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공개하지 않았다.

한 틱톡 사용자는 5개 정도의

알람을 설정해 놓았는데 울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BBC는 애플의 공

식적인 해결책이 나올 때까지 아

이폰 사용자들이 시도해 볼 수 있

는 간단한 해결책을 소개했다.

BBC는 우선 알람 설정과 볼륨

을 다시 확인해 사용자의 실수 가

능성을 방지할 것을 권고했다.

이어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애플의 '주시 지각 기능'(atten-

tion aware features) 상의 문제점

때문일 수 있으니 일시적으로 이

기능을 비활성화시켜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BBC는 말했다.

'주시 지각 기능'은 활성화된

상태에서 사용자가 장치에 주의

를 기울이고 있는지를 확인해 자

동으로 조치하는 기능으로, 사용

자가 기기를 보고 있으면 알람 음

량이 낮아질 수 있다.

이 기능은 아이폰X 이상, 아이

패드 프로 11인치 또는 아이패드

프로 12.9인치에서 사용할 수 있

다.

일부 틱톡 사용자들은 잠든 사

용자의 얼굴이 아이폰 화면으로

향하면 휴대전화 설정에 따라 '주

시 지각 기능'이 활성화되고 알람

이 조용해질 수 있다는 의견을 내

놓았다고 BBC는 전했다.

kp@yna.co.kr

아이폰 '소리 없는 알람' 오류에 애플 비상…
"해결 노력중"

범인들이 탈취한 보석들. 사진 = 미들섹스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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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안내 

무료세금보고 

Tel. 508-740-9188

보스톤 봉사회

보스톤 코리아 인터넷 신문
카톡으로 받아보세요

위의 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고 카카오톡 채널 친구신청을 해주세요.
인터넷 신문 각종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뉴욕=연합뉴스) 이지헌 특파원

= 미 뉴욕타임스(NYT)가 한국계

로는 처음으로 미국 연방 상원의

원에 도전, 당선이 가장 유력한 후

보로 떠오른 앤디 김 연방 하원의

원의 정치 이력과 승부사로서 기

질을 집중 조명했다.

NYT는 27일(현지시간) '아무도

앤디 김이 오는 것을 못 봤다. 그게

바로 그가 의지하고 있었던 지점

이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앤디

김은 로버트 메넨데스 연방 상원

의원 자리를 이어받을 가장 유력

한 후보가 됐다"면서 "누구에게서

도 허락을 구하지 않는다는 게 그

의 전략"이라고 했다.

뉴저지주 민주당의 독특한 경선

시스템 탓에 지역 당 지도부에 '출

마 신고'를 먼저 하고 그들의 지지

를 구하는 게 기존 선거 관례였는

데, 이런 기득권을 혁파하는 전략

으로 오히려 승기를 잡았다는 것

이다.

김 의원은 미국 뉴저지주에서 민

주당 소속으로 3선 고지에 오른 한

국계 정치인이다.

오는 6월 민주당 후보 선출을 위

한 프라이머리(예비선거)에서 민

주당 후보로 선출되고, 11월 상원

의원 선거에서 승리한다면 처음으

로 연방 상원에 진출하는 한국계

미국인이 된다.

그는 지난해 9월 현역 의원인 메

넨데스 상원의원이 뉴저지주 사업

가들에게 현금과 금괴 등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 하

루 만에 연방 상원의원 선거 출마

를 공식 선언한 바 있다.

NYT는 메넨데스 의원 기소 다

음 날 김 의원이 상원 의원 선거 출

마 계획을 논의하고자 소집한 고

문단 전화회의 일화를 소개했다.

2018년 김 의원의 첫 연방 하원

선거에서 선거캠프를 이끌었던 잭

캐럴은 그날 회의에서 선거캠프를

발족하기까지 일반적으로 6주가

소요된다며 철저한 준비 없이 임

기응변식으로 대응해선 안 된다고

조언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조언을 묵묵

히 듣고 난 뒤 "3시간 뒤에 출마 선

언을 하면 어떨까요"라고 말했다

고 한다.

김 의원은 실제로 그날 오후 사

회관계망서비스 엑스(X·옛 트위

터)에 출마 선언문을 올렸고, 6개

월 뒤인 현재 열세를 뒤엎고 뉴저

지주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 선

두 주자로 떠올랐다.

NYT는 "그날 김 의원의 출마 선

언은 현시대 뉴저지주 연방상원

선거 역사에서 아마도 가장 운이

좋은 선거캠프를 발족시킨 것"이

라고 평가했다.

민주당 경선에서 앤디 김 연방

연방 하원의원과 경쟁하던 태미

머피 후보가 지난달 후보직에서

사퇴해 김 의원은 현재 민주당 경

선에서 뛰는 유일한 유력 후보로

남게 됐다.

뉴저지주에선 1972년 이후 민주

당이 연방 상원의원 자리를 한 번

도 공화당에 내놓지 않아 왔다.

메넨데스 의원이 여전히 무소속

후보로 출마 의사를 접지 않은 상

황이지만 현시점에서 김 의원이

뉴저지주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라고 NYT는 전

했다.

김 의원은 공화당 지지세가 강한

뉴저지주 중남부에서 3선에 성공

했고, 지역구 재편으로 민주당에

더욱 유리하게 바뀌었음에도 정치

인생을 모두 걸고 이번 상원의원

선거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출마 과정에서 지역 민주당 지도

부에 전화 한 통화조차 하지 않았

다는 점에서 사실상 정치적 자살

행위나 마찬가지란 평가를 받기도

했다.

뉴저지주 민주당은 당 후보들을

선출하는 경선을 진행할 때 지역

별 당 지도부가 지지하는 후보들

을 투표용지에 가장 잘 보이는 위

치에 일렬로 모아 놓는 '카운티 라

인 시스템'을 운영해왔다.

당 지도부의 지지를 얻지 못한

후보들은 투표용지 구석의 이른바

'시베리아' 칸에 배치하다 보니 경

선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높았고,

이 같은 '카운티 라인'은 지역 정치

권의 기득권을 지키는 무기로 활

용돼왔다는 비판이 많았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카운티 라인

투표용지가 비민주적이고 헌법 정

신에 반한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연방 법원은 김 의원의 주장을 인

용해 지난달 말 해당 투표용지 사

용을 금지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

렸다.

이 같은 시도는 불합리한 기득권

에 대항하는 개혁가로서 그의 정

치적 입지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

했다.

김 의원은 앞서 지난 2021년 1월

6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극

렬지지자들의 워싱턴DC 의사당

난입 사태 후 홀로 묵묵히 쓰레기

를 수거하는 사진이 보도돼 전국

적인 인지도와 '성실한 공복'으로

서 인상을 크게 안기기도 했다.

이번 상원 의원 선거전에서는 그

는 (정치) 외부자의 전술을 구사하

는 내부자라는 점, 남들이 놓치는

중요한 순간을 거머쥔다는 점을

입증했다고 NYT는 설명했다.

김 의원과 맞붙은 두 차례 하원

선거에서 공화당 캠프를 지휘했던

크리스 러셀 공화당 선거전략가는

"그는 마치 (영화 슈퍼맨의 주인공

) 클라크 켄트와 같다"며 "공격적

이지 않고 선의가 있고 착해 보이

지만, 무대 뒤의 그는 동물적 감각

을 지닌 정치인이다. 매우 기민하

고 계산적이다"라고 평가했다.

pan@yna.co.kr

NYT, 한국계 첫 상원의원 도전 앤디 김에 "당선 가장 유력"
3선 하원의원 출신…의회폭동 때 의사당 청소로 전국적 주목받아
출마 후 '기득권 대항 개혁가'로 입지 굳혀…슈퍼맨 주인공 같은 인물

지지자들에게 인사하는 앤디 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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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8년 24세의 나이로 11세 풍월주에 오른 하

종은 부모가 세종전군世宗殿君과 미실美室이

다. 그들은 561년 경에 결혼하였다. 그런데 미실

의 미모가 ‘하늘 높은 줄 모르는 미녀’ 라는

걸 안 진흥왕은 사도왕후에게 “너의 조카는 어

찌 너의 잉첩이 되지 못하고 다른 데로 시집갔

는가?” 라고 물었다. 즉, 가장 으뜸의 미녀를

왕의 후궁으로 들이지 않고 어찌 (세종)전군殿

君의 부인으로 시집보냈냐고 말했다. 곧이어 진

흥왕은 6세 풍월주의 위位에 있던 세종을 변방

으로 내보내 국토확장의 중책을 맡겼다. 동시에

사도왕후는 미실을 진흥왕에게로 데리고 갔다.

그 무렵 미실은 태자 동륜과 사통을 하고 있었

고, 왕의 후궁으로 입궁하던 날은 이미 동륜의

아이를 잉태하고 있었다(물론 진흥왕은 그 사

실을 모르고 있었다). 

562년 어느날, 미실은 자신을 닮은 예쁜 공주

(동륜태자의 아이)를 출산하였다. 진흥왕은 기

쁨을 감추지 못했고, 공주의 이름을 애송艾松이

라고 봉했다. 그리고 미실의 3살(만 2세)이 겨우

된 아들 하종에게는 사지舍知(13등급)의 위를

내렸다. 또한 하종에게는 매일 왕궁에 들어가

놀 수 있는 특전도 내려졌다. 얼마후 진흥왕은

미실로 부터 반야般若공주를 얻자, 하종의 관위

를 대사大舍(12등급)로 올렸다. 이어서 난야蘭

若공주가 태어나자 하종의 관위가 또 올라 대나

마大奈麻(10등급)가 되었다. 드디어 아들 수종

壽宗이 태어나자 희열이 극에 달한 왕은 수종의

출생 77일을 맞이하여, 하종을 가자假子로 삼아

수종과 함께 두 아들을 전군殿君으로 봉하였다

. 그 봉행의식은 신궁에서 성대하게 치루어졌다

. 그러자 미실은 왕의 품에 안기면서 “하루에

두 전군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라고 흐르는

눈물을 감추지 못하며 매우 감격하였다. 그때가

대략 571년 말에서 572년 초 무렵이었다. 

572년3월 어느날, 평소에 부왕의 후궁 보명궁

주를 연모하던 동륜태자는 그녀를 찾아가 수작

을 걸었지만 궁주는 허락하지 않았다. 다음날

동륜은 장사壯士 몇명을 데리고 궁주의 담장을

넘었다. 보명은 미실과 더불어 왕의 총애를 다

툴 수 없음을 알고 태자를 힘써 거부하지 않았

다. 그날 이후 동륜은 매일 밤 궁주의 담을 넘었

다. 칠일 째 밤에 홀로 담장을 넘다가 궁주가 기

르고 있던 큰 개에게 물렸다. 보명궁주가 내실

로 데려가 응급처치를 하였지만, 새날이 밝아오

는 동틀 무렵에 동륜은 사망하였다. 그러자 왕

성이 발칵 뒤집혔다. 태자의 죽음 뿐만아니라

왕의 후궁과 사통한 사건마저 밝혀지자 진흥왕

은 태자의 종인들을 심문하였다. 종인들의 입으

로 부터 미실의 추행도 함께 흘러나왔다. 결국

왕의 문초는 큰 옥사로 이어졌다. 이에 미실은

자신에게 밀어닥칠 화를 두려워하여 목 놓아 울

며 자진 출궁하였다. 하종도 전군의 위를 스스

로 내려 놓고 미실의 뒤를 따랐다. 사건이 걷잡

을 수 없이 확대되자, 사도왕후는 왕에게 간하

였다. “어찌 천한 무리들의 어지러운 말로 총

첩의 은혜를 빼앗고 죽은 아들의 영혼을 아프게

하려 합니까?” 라고 하자, 진흥왕은 모든 일을

불문에 부치라는 조칙을 내렸다. 창졸간에 발생

한 태자의 죽음과 미실의 출궁 등으로 왕은 공

허한 나날을 보내다 보니 미실이 그리워졌다.

왕은 친히 미실의 사가로 거둥하였다. 미실은

울며 자신의 과오를 사죄하였다. 

한편 미실의 남편 세종이 변방으로부터 귀환

하였다. 왕이 미실을 다시 전주로 삼고 싶었지

만 세종의 믿음을 잃을까 염려하여 부부가 함께

살게 하였다. 이에 미실은 남편 세종과 아들 하

종, 그리고 어린 수종을 데리고 해궁海宮으로

피하여 가 살았다. 그곳에서 미실은 조용하게

하종의 무병장수를 해신海神에게 기도하며 살

았다.479) 

미실을 떠나 보낸 왕은 너무나도 허전하였다

. 그래서 아들 수종이 보고싶다는 핑계로 여러

번 미실을 불렀다. 그러나 미실은 글을 올려 자

신의 죄를 늘어놓고 거절하였다. 결국 왕은 직

접 해궁으로 거둥하여 미실과 아들 수종을 껴안

고 재회의 기쁨을 눈물로 대신했다. 왕은 그들

을 모두 왕궁으로 데려와 세종을 병부우령兵部

右令480) 에 임명하여 위로하였고, 다시 미실을

전주로 삼아 곁에 있게 하였다. 

479) 해궁인 어디인지 알 수 없다. 실제로 포

항이나 울산 지역의 바닷가일 수도 있다. 또한

해신의 존재도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즉 미실

의 두 아들 하종과 수종이 전군에 봉해진 신궁

에는 많은 조상신들이 모셔진 곳이었다. 후일

이사부, 문노, 김유신 등도 신궁에 신으로 모셔

졌다. 한편 해궁의 위치가 바닷가가 아니라면

왕경 안에 있는 저택에 큰 연못이 있어서, 그 저

택을 해궁이라고 불렀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  

480) 병부령은 516년(법흥왕3년)에 설치하였

다. 544년(진흥왕5년)에 1인을 더했으며, 659년(

태종왕6년)에 또 1인을 더했다. 그러니 세종이

병부우령에 임명될 당시에는 병부령이 2인이었

던 시기로 좌령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삼국사

기에도 병부령을 역임한 인물들이 모두 기록되

어 있지 않다. 삼국사기에 기록된 병부령을 역

임한 인물은 다음과 같다. 김이사부(세종의 아

버지, 541 ~?), 김후직(580 ~?), 김법민(제30대 문

무왕, 654 ~?), 김진주(659 ~?), 김군관(23세 풍월

주, ?~ 681년, 김흠돌의 역모를 알고도 고하지 않

았다는 이유로 처형되었다), 김옹(?~ 771~?), 김

충렴(785 ~?), 김준옹(제39대 소성왕, 792 ~ 796?),

김언승(제41대 헌덕왕, 796 ~ 801?), 김헌정(제43

대 희강왕의 아버지, ? ~ 813 ~?), 김양(알천의 홍

수로 제38대 원성왕에게 왕위를 빼앗긴 김주원

의 증손자, 839 ~?), 김위홍(제43대 희강왕의 손

자, 제48대 경문왕의 동생, 제49대 헌강왕, 제50

대 정강왕, 제51대 진성여왕의 숙부, 진성여왕

의 남편/사통?, 871/872 ~?) 등이다. 

참고문헌: 삼국사기, 삼국유사, 화랑세기 –

신라인 그들의 이야기(김대문 저, 이종욱 역주

해, 소나무), 화랑세기 –또 하나의 신라(김태식

, 김 영 사 ), 한 국 사 데 이 터 베 이 스

(db.history.go.kr)

화랑도(花郞徒)와 성(性) 그리고 태권도(跆拳道)

화랑세기花郞世紀, 원화源花 미실美室(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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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우 (박선우태권도장 관장) 

투자의 현인 워런 버핏은 매년 버크셔 주

주들에게 편지를 보낸다. 버핏은 주식시장

의 움직임, 기업의 운영, 주식 가치 평가, 등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을 친절하게 때로는

재미있게 설명한다.

현재 시장 가치 기준 7위 기업인 버크셔

를 운영하며 그동안 투자자들에게 제공한

투자 지혜를 모아본다.

2021년 워런 버핏은 ‘어떤 특정한 회사

에 투자 혹은 데이 트레이딩으로 우연히 돈

을 쉽게 벌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1990년 초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컸던 20개

회사가 현재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미래에 그 회사의 존

재 여부는 아무도 모른다. 워런 버핏은 ‘투

자의 위험이란, 당신이 무엇을 정확히 모르

면서 투자할 때부터 시작된다.’고 말했다.

투자자는 주식시장은 오름과 내림을 반

복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강세장이

지속하면 계속 상승할 것으로 착각한다. 그

러나 큰 거품은 필연적으로 터진다. 그래서

워런 버핏은 ‘현명한 투자자가 처음에 하

는 일을 어리석은 투자자는 마지막에 한다

’고 언급한 것이다.

주식 강세장에서는 폭우가 쏟아진 뒤에

자신의 노 젓는 기술이 자신을 세상에 올려

놓았다고 생각하며 꽥꽥거리는 오리의 실

수를 피해야 한다. 강세장에서는 어디에 투

자해도 좋은 결과로 이어진다. 본인이 똑똑

(?)해서 종목 선택을 잘한 것이 아니다. 올

바른 생각을 가진 오리는 비가 내린 후 자신

의 위치를 연못 위의 다른 오리의 위치와 비

교한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많은 것을 알고 있

다고 생각한다. 특히 남보다 우월하다고 생

각한다. 이것이 자만심(Overconfidence)이

다. 개별적인 주식에 투자하는 투자자는 그

회사의 상품, 관련된 기사, 미디어에서 언급

하는 내용, 등으로 회사를 잘 이해한다고 착

각한다. 같은 계통의 회사에서 일하고 있을

때는 더욱더 그러하다. 그러나 일반 투자자

가 알고 있는 회사 정보는 다른 사람도 이미

알고 있는 정보일 수 있다. 

주식시장에는 공포와 탐욕이라는 전염

병이 함께 공존한다. 이것은 주식시장이 존

재하는 한 영원히 일어날 것이라고 워런 버

핏은 언급한다. 전염병의 시기는 누구도 예

측할 수 없다. 이러한 주식 시장의 이상 현

상으로 나타난 전염병의 지속 기간과 얼마

큼의 영향으로 작용할지도 예측할 수 없다.

워런 버핏은 두 질병 중 어느 것이든 나타나

거나 사라지는 것을 예측하지 않고 투자의

목표를 위해서 겸손해진다는 것이다. 투자

자가 기억해야 하는 조언은 ‘다른 사람들

이 탐욕스러울 때 우리는 두려워하고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만 탐욕스러워지려

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한다.

투자에서 야구의 점수판이 시장 가격이

라는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가격은 미래 수

익에 따라 결정된다. 야구와 마찬가지로 투

자에서도 점수판에 득점을 올리려면 점수

판이 아니라 경기장을 봐야 한다. 허리케인

앤드류는 몇몇 소규모 보험사를 파산으로

이끌었다. 그 외에도 일부 대기업은 재난에

대한 재보험 보호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사

실도 일깨웠다. 모든 투자에는 위험이 있다

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유로

워런 버핏은 ‘누가 발가벗고 수영했는지

는 썰물이 되어서야 알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이다.

2017년 주주 총회에서는 워런 버핏은 유

언장을 공개했다. 유언장에 의하면 기부하

고 남는 돈(상속)의” 90%는 뱅가드 인덱스

펀드(S&P500)에 나머지 10%는 채권

(Short-Term Bond)에 투자”하라고 명시

했다. 투자의 귀재인 워런 버핏이 왜 이러한

충고 했는지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한

다.

금 융 위 기  이 후  다 우  존 스 는

8,599(1/5/2009)로 시작해서 38,239(4/26/2023)

로 마감되었다. 주식시장 연평균이 무려

14%가 넘는다. 이런 놀라운 수익률은 주식

시장에 은근과 끈기를 가지고 장기 투자한

결과이다. 

 

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787)

워런 버핏의 투자 조언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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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의 아들. 한국 프로야구 이

종범선수의 별명인데, 만화제목

이기도 하다. 선수는 발이 무척 빠

르다 했고, 별명치고는 인상적이

다. 영어로 번역하는 것도 상당히

재미있다. A son of the wind. 두

어주 전 샌프란시스코 야구장 전

광판에도 등장했단다. 그의 아들

인 이정후선수가 출전하는 경기

개막식에서 였다고 했다. 바람처

럼 빠른 가문의 영광이라 여긴다.

아들은 바람의 손자라 하던가.

바람과 구름과 비와 눈은 시인

묵객들이 자주 읊었다. 우물속에

서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

늘이 펼치고 파아란 바람이 불고

(윤동주 자화상 중에서). 더 있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

다 (윤동주 서시 중에서).  명구절

인데 바람도 색깔을 머금고 있다

고 했다. 차가운 밤하늘엔 파란색

바람이 슬쩍 스치며 지나간다 했

으니 말이다. 

바람과 구름이라면 풍운아風雲

兒란 말도 떠오른다. 바람과 구름

의 사나이란 직역인데, 원래 뜻은

매우 긍정적이라 했다. 좋은 때를

타고 활동하여 세상에 두각을 나

타내는 사람이라는 거다. 한국에

선 김종필 전직국무총리의 별명

이기도 했다. 

풍운아. 겉도는 사람이란 뉘앙

스도 풍긴다. 세상과 타협하지 못

하면서 말이다. 영화 황혼의 무법

자에서 처럼 바람처럼 구름처럼

떠돈다는 느낌이다. 말먼지가 자

욱한데, 바람의 아들과는 거리가

있다.

한국 시인 김수영이다, 그의 시

한구절인데 바람이 불면 풀은 눕

는다고했다. 

…

풀이 눕는다바람보다도 더 빨

리 눕는다바람보다도 더 빨리 울

고바람보다도 먼저 일어난다

날이 흐리고 풀이 눕는다

…

(김수영, 풀 중에서)

바람에도 무게가 있던가. 무게

가 없는 것은 세상에 없나니. 바람

도 공기도 무게는 있다. 가벼운 봄

바람이라고도 했으니, 바람은 샛

털처럼 하늘거릴 수도 있겠다. 

김종필씨는 묘비명으로 글구절

을 남겼다. “나이 90살이 돼서 89

살까지 잘못 살아왔음을 알겠네

”. 그 역시 바람이 불면 뉘우쳤을

것인가. 90이 되서야 89살까지 잘

못살았다는 사실을 말이다.

봄일테니 봄바람이 슬쩍 분다.

나역시 누워야 겠다. 방창문을 열

고 스치우는 봄바람을 맞을 터. 

황홀하다.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욥기 28:35)

신영의 세상 스케치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림이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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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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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와 어머니

한담객설閑談客說: 바람의 아들

바람과 바람의 샛길에서 문득 내 어머니

그리운 날이다. 5월이라 그랬을까. 어쩌며

매일 그토록 그리움으로 있었다면 단 하루

를 그 그리움에 지쳐 하루인들 제대로 살았

을까. 이렇듯 내 울타리의 가족들을 챙기다

가 문득 노을빛 짙어 오는 저녁 슬그머니 내

곁을 찾아오는 따뜻한 느낌은 바로 내 어머

니인 것을 말이다. 벌써 내 곁을 떠나신 지

20년이 다 되었다. 시간의 거리만큼이나 그

리움의 길이는 더 짙어 온다. 어릴 적 떠오

르는 빛바랜 기억들과 추억들 사이에서 흑

백의 필름으로 내 가슴에 남아 보고픔과 그

리움으로 짙게 남는다.

늦둥이 막내라 부모님과 오래 함께 못해

안타깝고 서운했지만, 눈을 감고 가만히 생

각하면 그 사랑 끝없어라. 그 그리움 사무

쳐라. 어머니 돌아가시던 해에 뒤뜰에 작은

소나무 한 그루 새순을 내고 있어 화장실 유

리창에서 잘 보이는 곳으로 옮겨 심었었다.

20년이 다 되어가니 소나무가 초록의 솔잎

아름드리 풍성해지고 솔방울 가득해졌다.

이른 아침이면 부엌에서 블랙커피 한 잔 내

리며 화장실을 제일 먼저 간다. 아침마다 창

밖 소나무의 '솔잎의 노래'를 듣는 것이다.

눈이 오면 눈이 오는데로, 바람불면 바람 부

는데로, 비가 오면 비가 오는데로 햇살 고운

날이면 고운 햇살의 노래를 만난다.

내 어머니 무덤가에 

당신께 가는 길

무작정 담긴 그리운 마음

오랜 세월에 씻긴 황톳길에

숭숭 뚫린 자갈들이 솟아있고

장맛비에 깊이 팬 남은 자국

골 깊은 그리움 더욱 시립니다

신작로 지나는 바람에도

귀 기울인 당신의 기다림을

가슴으로 만나봅니다

얼마를 기다렸을까.

저토록 하얀 그리움을 꽃으로 피웠으니

초록의 나무들 무성하고

당신을 찾아드는 길목에

하얗게 마중하던 개망초를 보았습니다

작은 꽃잎들이 모여 눈꽃을 만들고

멀리서 찾아온 막내딸을 마중하는

당신의 마음인 줄 알았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반기던 개망초

오늘도 하얀 그리움으로 피었습니다

오랜 기다림에 그리움의 꽃으로.

신 영 시집 『그대 내게 오시려거든 바람

으로 오소서!』 

내 어머니를 떠올릴 때면 언제나 '소나무

' 생각이 난다. 사계절 언제나 푸르른 솔잎

을 키우며 든든하게 버팀목으로 서 있던 소

나무 같았다. 조용하신 아버지 성품에 비해

어머니는 강직하시고 여장부 같았다. 어려

서는 조용하시고 따뜻하신 아버지를 더 많

이 따르고 좋아했던 막내딸이었는데 결혼

하고 세 아이를 낳고 불혹의 마흔이 되어서

어머니의 그 강직한 성품이 내 가슴에 깊이

와 닿았다. 어쩌면 나의 내면 깊숙한 곳에

어머니는 살아 숨 쉬고 있었다. 문득, 삶에

대해 인생에 대해 물음이 찾아올 그 무렵 내

속에 있던 어머니가 꿈틀대기 시작했다.

그 무렵 내 속에서 어머니의 꿈틀거림은

더욱 일렁거렸고 나의 삶에 희망과 용기를

주었다. 운전하며 오갈 때도 혼자서 중얼거

리듯 기도처럼 혼잣말을 했다. 엄마, 나 잘

살고 있지? 그렇게 물으며 오늘까지도 그렇

게 씩씩하게 살고 있다. 가끔은 단호하고 강

직한 모습을 볼 때면 '내 딸아이'에게서 '내

어머니'를 만나기도 한다. 가만히 생각하면

참으로 신기하다는 생각을 혼자 하면서 피

식 웃는다. 아, 저 아이 속에 '내 어머니'가

살아 숨 쉬고 있구나! 하고 말이다. 그렇게

내 어머니는 지금 내 곁에 없지만, 내 일상

에서 늘 함께 살아 숨 쉬고 있다.

한겨울 눈이 밤새 내려 소나무 솔잎에 소

복이 쌓인 풍경에 아침 햇살이 찾아오면 영

롱한 수정이 되어 눈이 부시고 시리도록 반

짝거린다. 이런 날이면 소나무를 만나려 밖

으로 뛰어나간다. 내 어머니를 만나는 것처

럼 행복한 시간이다. 가끔은 소나무를 만지

며 이야기를 나누고 떨어진 솔방울을 주워

코에 대어본다. 그 싱그런 솔향에 그만 취

해 마음이 평안해진다. 바로 오감을 터치해

힐링이 되는 것이다. 시간이 넉넉할 때는 산

으로 들로 바다로 다니지만, 그렇지 못할 때

도 이렇듯 집 주변의 나무들과 이야기를 나

눌 수 있다면 마음의 치유를 얻게 된다.

화장실 창문 밖 '소나무와 어머니'는 내

삶의 아주 작지만 큰 행복의 풍경이다. 마

음이 우울할 때는 위로를 받을 수 있고, 기

쁠 때는 함께 기쁨과 행복을 나눌 수 있고,

삶에서 조금의 여유를 찾을 수 있고 약간의

기다림을 배울 수 있는 내 삶의 작은 풍경이

다. 훌쩍 자란 소나무를 보면서 남편은 집

벽에 닿으면 좋지 않으니 나무를 잘라야겠

다고 한다. 이처럼 우리는 한 지붕 아래에

서 함께 살고 한 이불 속에서 함께 자고 깨

어나 살아도 하나를 보고도 여러 생각을 한

다. 물론, 정답은 없다. 각자의 필요에 따라

넉넉히 누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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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기 대사 및 심장질환 등 각종 질

병 유병률이 높아지며 다양한 병의 조기 발견

과 예방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소아청소년

기 질병은 올바른 성장을 방해할 뿐 아니라 성

인이 돼도 각종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어, 이

시기 건강관리는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대한비만학회가 발표한 ‘2023 비만 팩트 시

트’ 자료에 따르면 소아청소년 비만율은 2012

년 9.7%에서 2021 년 19.3%로 10 년간 약 2 배가

량 늘었다. 교육부 ‘전국 초중고 소아당뇨 진

단 학생 현황 자료’에서도 소아당뇨 환자 수

가 2021 년 3,111 명에서 2022 년 3,655 명, 2023 년

4 월 기준 3,855 명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는 10 대

심장질환 환자 수도 2018 년 1 만 210 명에서 2022

년 1 만 3,153 명으로 5 년 새 약 28% 증가한 것으

로 나타났다. 

호르몬 변화와 신체 변화가 왕성한 소아청소

년기 전문 건강검진은 성인 검진과 함께 이제

는 필수 사항이 되면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들

은 성장과 발달 사항의 기본 평가와 함께 다양

한 질병의 일차 예방을 위해 아이들 건강검진

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소아청소년 건강검진의 목표는 성인이 됐을

때를 대비해 예방 차원의 다양한 검사로 신체

적, 정신적 이상을 발견하고, 조기 치료로 중증

질환과 합병증으로 연결되는 것을 선제적으로

막는 것이다. 아이들의 주요 질병 발병률이 증

가하면서 초중고 학부모들의 아이들 건강검진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새학기 직전인 2 월말

부터 소아청소년 건강검진 문의가 증가하고 있

으며 예년에 비해 수검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 

검진 항목은 문진과 신체계측, 인바디 검사

로 인체 수분과 근육, 지방 균형과 비만도 측정

, 혈액검사, 소변/심전도검사, 흉부촬영, 골연령

검사 등이다. 따라서 다양한 진료과 협진으로

질병원인을 찾아내고 아이에게 가장 적합한 치

료를 시행해 정상적인 성장과 발육을 돕는다. 

최근 자극적인 고 열량 음식 과다 섭취, 운동

부족, 불규칙한 수면시간으로 어릴 때부터 비

만 등 다양한 질병이 발생하고 있다. 소아청소

년기 질병은 각종 육체적·정신적 문제를 야기

해 성장을 저해하는 만큼 조기 검진으로 원인

을 파악하고 치료해야 한다. 

야외활동 보다 실내 생활이 많아지며 패스트

푸드, ‘맵단짠’ 음식 과다 섭취, 야식 영향으

로 소아청소년 비만은 갈수록 늘고 있다. 소아

청소년 비만 환자 80%가 성인 비만으로 이어지

며, 이 과정에서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등 대

사질환과 심혈관질환, 근골격계질환 위험도는

높아질 수 있다. 

당뇨병은 주로 유전적·면역적 요인으로 발

생하는 1 형 당뇨병과 비교해 복합적 이유로 인

해 인슐린 저항성 증가로 생기는 2 형 당뇨병은

비만과 과체중 아이에게 주로 발생한다. 당뇨

병은 다음, 다뇨, 다식, 체중 감소, 야뇨증 등 증

상으로 진단될 수 있는데 학교 신체 검진과 다

른 질환으로 당 검사를 통해 발견될 수 있다. 

특히 비만으로 지방세포가 늘면 성호르몬 분

비가 앞당겨져 성조숙증을 유발한다. 초기에는

키가 잘 자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숙이 빨라

지면 성장호르몬 불균형으로 성장판이 빨리 닫

혀 결국 성장 기간이 짧아지며 성인 키는 오히

려 작아질 수 있다. 성조숙증은 키 성장을 촉진

하는 치료를 통해 키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지

만 조기 발견과 적합한 치료를 위해서는 무엇

보다 사전 건강검진이 중요하다. 

한편, 주로 중장년층에서 발병하는 심혈관질

환이 최근 10 대에서도 적지 않게 발생하는데

발병 요인을 미리 차단하지 못하면 이상지질혈

증과 급성 심근경색, 협심증 등에 노출될 수 있

다. 척추측만증, 거북목증후군 등 근골격계 질

환, 축농증, 비염, 안과 및 신장 질환, 발달 지연,

심리적 적응장애 등 다양한 질병 역시 증가하

고 있다. 

어렸을 때 형성된 생활습관은 평생 건강의

밑거름이 될 수 있어서 건강검진과 예방 교육

을 적극 시행해 아이들의 정상적인 성장과 성

인이 되어도 건강한 삶의 질을 유지하도록 부

모와 의료진이 합심해 도와야 한다. 

“어릴 때 건강이 성인까지, 이제는 ‘소아청소년
건강검진’ 필수 시대” 및 그 밖의 휴람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휴람 해외의료사업부 김
수남팀장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도와드
릴 것입니다.

휴람이 상담부터 병원선정 - 진료예약 –치료 –
사후관리까지 보호자로서 도와드릴 것입니다.

Kakao ID : huramkorea
미국, 캐나다 무료 전화(Call Free) : 

1-844-DO-HURAM(1-844-364-8726)
직통전화 : 070-4141-4040 / 010-3469-4040

보스톤코리아 휴람 네트워크와 제휴한 H+양지병원

어릴 때 건강이 성인까지,
이제는 '소아청소년 건강검진'
필수 시대

이번 주 휴람 의료정보에서는 소아청소년기 건

강검진의 필요성에 대해서 휴람 의료네트워크

H+양지병원 소아청소년과 임 인석 명예원장

의 도움을 받아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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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FA 
 ► 

► 5 16

► 5 27  
► 

► 5 11

►  mfa.org

►  ►  ►  ►  ►  ►  ►  ►  

Arts of Japan: Ogata Kōrin, Waves at Matsushima, 18th century. Six-panel folding 
screen; ink, color, and gold on paper. Fenollosa-Weld Collection. Hallyu Hits: 
Korean Films that Moved the World: Still from Parasite (2019), by Bong Joon-ho.

Hallyu Hits: Korean Films that 
Moved the World: Still from 
Parasite (2019), by Bong Joon-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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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 역사 새로 쓰는 스위프트…빌보드 싱글차트 1∼14위 싹쓸이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임미나

특파원 = 인기 절정의 팝스타 테일

러 스위프트(34)가 2년 만에 발표

한 새 앨범으로 또다시 팝의 역사

를 새로 써 가고 있다.

29일(현지시간) 미국 빌보드지

에 따르면 스위프트의 새 앨범 '더

토처드 포이츠 디파트먼트'(The

Tortured Poets Department)의 수

록곡 14곡이 이번 주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서 1위부터 14

위까지 순위를 점령했다.

앞서 스위프트는 직전 앨범인 '

미드나이츠'(Midnights)로 팝 역사

상 처음으로 '핫 100' 1∼10위를 모

두 휩쓰는 유일한 기록을 세운 바

있는데, 이를 또 한 번 뛰어넘어 새

기록을 쓴 것이다.

스위프트는 '미드나이츠'로 지난

2월 '그래미 어워즈'에서 '올해의 앨

범'을 네 번째로 수상하며 역대 최

다 수상 기록을 쓴 바 있는데, 내년

그래미에서 다시 자신이 세운 기록

에 도전하게 됐다.

스위프트는 두 달 전 그래미 시

상식에서 수상 소감을 얘기하며 이

번 새 앨범 발매일을 깜짝 공개했

다. 지난 19일 자정, 이 앨범이 나오

자마자 팬들의 폭발적인 반응이 쏟

아지며 열풍이 시작됐다.

스위프트는 이미 2022년 '미드나

이츠'로 가장 많이 팔린 앨범과 스

포티파이·애플 뮤직에서 하루 동

안 가장 많이 스트리밍된 앨범, 발

매 첫날 가장 많이 스트리밍된 팝

앨범 등 수많은 기록을 세웠는데,

이번 새 앨범으로 이전 기록을 모

두 갈아치우고 있다.

특히 스포티파이에서는 발매 첫

날 하루에만 스트리밍 3억회를 돌

파하는 기염을 토했다.

이번 앨범은 스위프트가 깜짝 공

개한 추가 앨범 'TTPD: 디 앤솔로

지'(TTPD: The Anthology)까지

포함해 총 31곡이 수록돼 스트리밍

횟수도 이전보다 훨씬 더 많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빌보드는 전날 메인 앨범 차트 '

빌보드 200'에서도 스위프트가 정

상을 차지했으며, 한 주간 261만장

에 해당하는 앨범 유닛이 판매됐다

고 밝혔다.

빌보드 200은 실물 음반 등 전통

적 앨범 판매량을 비롯해 스트리밍

횟수를 앨범 판매량으로 환산한 수

치(SEA)와 디지털 음원 다운로드

횟수를 앨범 판매량으로 환산한 수

치(TEA)를 합산해 앨범 소비량 순

위를 산정한다.

전통적 앨범 판매량은 191만4천

장에 달해 한 주 만에 비욘세의 '카

우보이 카터'(22만8천장)를 제치고

순식간에 올해 최다 판매 앨범에

올랐고, SEA는 68만3천 유닛,

TEA는 1만4천 유닛으로 집계됐다

.

스위프트는 이전까지 이미 13장

(재녹음 앨범 포함)의 앨범을 '빌보

드 200' 1위에 올린 데 이어 이번 앨

범으로 통산 14번째 1위 앨범을 보

유하게 됐다.

빌보드 70년 역사상 발매 앨범 14

개가 1위에 오른 뮤지션은 솔로 기

준으로 래퍼 제이지(Jay-Z)와 스

위프트가 유일하다.

솔로 외에 밴드·그룹을 포함하

면 비틀스가 19개 앨범으로 최다 1

위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이 밖에 스위프트는 빌보드 핫

100 10위 안에 통산 59곡을 올려 여

성 뮤지션 중 최다 기록을 썼으며,

이전 앨범 수록곡까지 포함해 총 32

곡을 핫100 차트에 진입시켜 한 주

간 최다 곡을 차트에 올린 여성 뮤

지션으로 기록됐다.

이번 주 정상을 차지한 곡 '포트

나이트'(Fortnight)는 스위프트의

통산 12번째 빌보드 핫100 1위 곡이

다.

이 같은 기록 행진에 스위프트

본인도 놀라움을 표현했다.

스위프트는 전날 빌보드 200 기

록이 발표된 뒤 엑스(X·옛 트위

터)에 "260만(앨범 판매량), 여러분

정말로 진심인가요?(2.6 million

ARE YOU ACTUALLY SERI-

OUS??) '토처드 포이츠'를 듣고 스

트리밍해주고 여러분의 삶에 환영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완전히 압도

당한 기분"이라고 감격을 표현했

다.

또 이날 빌보드 핫100 차트 기록

이 발표된 뒤에는 해당 기사를 링

크하면서 "너는 너 스스로를 뛰어

넘었다, 이것은 믿기지 않는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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